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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7. 15.(화)

    <식욕억제제 오남용 점검>

여름철 건강한 몸매,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 지난 ’24.5월~’25.4월 1년간 식욕억제제 처방량 및 처방건 등 분석하여 
전국 처방량 상위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선별,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30개소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비만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이번 점검은 하절기와 휴가철을 맞아 자칫 무리한 다이어트를 위해 적정한 

치료 목적을 벗어나 오남용하는 것을 막고 의료기관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24년도 기준 약 2억 

개*가 넘는 식욕억제제 처방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과다처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선별,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식욕억제제 처방량 : (’20) 2억 5,371만 개 → (’24) 2억 1,924만 개 (13.6%▼)
 

 아울러, 청소년 및 외국인 대상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여부도 살펴,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통한 중독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차단한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그간 식약처는 이른바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알려진 의료기관,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등 과다처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 

점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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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오남용 점검(건수): (‘23년) 41, (‘24년) 71, (‘25.2월) 48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그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처방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쉽게 오남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앞으로도 촘촘한 감시를 이어갈 

예정이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마약류 제조‧수입부터 유통‧사용까지 의료기관(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모든 취급내역이 보고됨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수사권*을 갖게 된 만큼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 국민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특사경, 의료용 마약 수사권 확보(사법경찰직무법 개정, ʹ25.3.18.)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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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담당자 사무관 이영희 (043-719-2832)


